
타이산 파티클보드 덤핑률 재조사
무역위원회, 말레이산 반덤핑 철회는 거부 … 선운산복분자 피해 인정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11월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이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률 변경 요청에 따라

관련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 가구 생산기업들이 요청한 말레이지아산 파티클보드의 반덤핑관세 철회를 위한 조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파티클보드는 폐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후 접착제를 이용해 열압한 보드로 주로 가구 제작에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또 중국산 손목시계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원동토탈솔루션에게 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너트클럽이 베트남산 골프웨어 수입 급증으로 매출감소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무

역피해 구제신청과 선운산복분자주가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복분자주 판매 감소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피해가 있다고 인정했다.

관련기업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컨설팅 및 융자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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